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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해외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저학년 음악교육을 유형화하고 2022 개정 즐
거운 생활과 교육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더 나은 저학년 음악교육을 위해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
을 두었다. 먼저, 국내외 음악 교육학자들의 저학년 음악교육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저학
년 음악교육의 의의 및 특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해외 4대륙 10개국의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저학년 음악교육을 ‘통합교과로서 통합 운영형, 예술 교과군으로서 예
술 교육과정 내 음악 분리 운영형, 독립 교과로서 독립 운영형’의 3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특징을 도출
하였다. 이를 토대로 2022 개정 즐거운 생활과 교육과정을 통합적 관점과 분리적 관점에서 고찰한 결
과,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얻을 수 있었다. 저학년 음악교육을 통합적 관점에서 운영할 경우, 첫째, 
저학년 수준에서 음악 탐구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예술통합 활동에서 음악의 특성이 드러나는 
주제와 활동 제시 방법이 필요하다. 분리적 관점에서 운영할 경우, 첫째, 예술교육의 관계 속에서 저학
년의 발달 단계에 음악의 역할 및 지향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저학년 수준의 음악요소 및 
개념 제시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저학년 수준과 발달 단계에 맞는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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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즐거운 생활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통합교육과정 역사의 발자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칭이다. 즐거
운 생활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통합 교과용 도서로 등장하였다. 당시 교육과정에 따르면, 1, 
2학년은 음악, 미술, 체육 교과를 합쳐서 시간을 배당하고 통합 교과용 도서 및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교과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다(문교부, 1981, p. 4). 이후 즐거운 생활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정식 
교과 및 통합교육과정으로 신설･구성되면서(문교부, 1987, p. 50)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즐거운 생활이 여러 교육과정 개정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언제나 거론된 쟁점이 있다. 즐거운 생활, 
즉, 통합교과의 존재 여부이다. 통합교과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수준 및 단계, 
흥미와 욕구, 배움의 방식을 고려할 때 통합교과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는 분
과에서 배운 교과에 기초하여 분절된 경험을 횡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김영수, 강충열, 2008; 이종원, 이경진, 2017; 정광순, 2023b). 이러한 주장과 이론을 근거로 하여 
박채형(2012, p. 210)은 즐거운 생활이 체육, 음악, 미술의 교과 간 통합교과에서 주제를 중심으로 한 
탈학문적 통합교과로 독자적 지위를 확립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통합교과는 탈학문적 통합 접
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개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즐거운 생활은 네 개의 탈학문적 질문 형식으로 이
루어진 영역에 따라 ‘지금-여기-우리 삶’을 즐기며 놀이하는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마음
껏 상상하고 창작하는 놀이, 문화, 예술 활동을 즐기면서 감정, 정서, 생각, 느낌을 풍부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즐거운 생활과에서 추구하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형성하도록 안내하였다
(교육부, 2022, p. 36). 이는 저학년 음악교육 방식으로서 통합적 접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
고 있다.

반면, 즐거운 생활을 반대하는, 그중 음악의 독립 교과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즐거운 생활이 저학년
에 이루어져야 할 음악성 발달을 저해하고 음악 본연의 목적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학년군 간의 연계
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은주, 2019; 임은정, 김성지, 송정주, 2024; 주대
창, 2024). 이경언(2021, p. 140)은 즐거운 생활이 통합교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
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통합으로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교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한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계 논의는 저학년 음악교육이라는 저울에 통합과 분리라는 추를 양 끝에 매달아 놓은 형국
이다. 지난 40년 동안 통합교과에서 이루어진 저학년 음악교육과 독립 교과를 통한 저학년 음악교육
이 각각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 현행 즐거운 생활에서의 저학년 음악교육 체제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학년 발달 수준에 맞는 음악성 발달 방향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중심에 놓고 현행 저학년 음
악교육 방식을 비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모든 나라는 나름의 방식으로 저학년 음악교육의 본질
과 목적을 추구하므로 각자의 교육 체제에 따라 저학년 음악교육을 행한다. 여러 나라의 저학년 음악
교육 방식 및 체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저학년 음악교육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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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저학년 음악교육을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2022 개정 즐거운 생활과 교육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래서 더 나은 저학년 
음악교육을 위해 저학년 음악교육 관점에 따라 개선해야 할 것을 향후 과제로 제시할 것이다. 

II. 저학년 음악교육의 의의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통상적으로 저･중･고학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학년은 1~2학년군, 중학
년은 3~4학년군, 고학년은 5~6학년군으로 나뉜다. 피아제(J. J. Piaget)의 인지 이론에 따르면 만 7
세~8세에 해당하는 저학년 학생들은 전조작기(만2세~7세) 말기와 구체적 조작기(만7세~11세) 초기
에 해당한다. 전조작기의 아동은 형상이나 언어 등과 같은 상징에 의해 지각하며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 시기의 아동은 지각상(知覺上)의 변화와 논리 간의 갈등 시 전자에 의존하는 사고를 하며 비
가역성, 자기중심성을 띠고 보존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논리-수학적인 사
고구조를 가지게 되며 보존과 가역성의 개념이 생긴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조작이 
일어나고 집중성에서 탈피하여 상보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장상호, 1992, pp. 37-38). 이를 바탕으
로 초등 1~2학년은 상상력과 상징화를 통한 감각형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조작
형 논리적 사고로 전환되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학자마다 제시한 음악 발달 구분 및 기준의 연령대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음악학자들은 연령대별로 
음악적 발달 단계를 제시하며 저학년 시기에 음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짐
머만(M. Zimmerman), 가드너(H. Gardner), 하그리브스(D. Hargreaves), 스와닉(K. Swanwick)
과 틸만(J. Tillman)이 있다. 음악학자들의 음악 발달 단계를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그중 초등 1~2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음악 발달 단계는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 1> 음악학자별 음악 발달 단계(승윤희, 정진원, 2021, p. 157)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

짐머만의 
음악 발달 단계

가드너의 
음악 발달 단계

하그리브스의 
음악 발달 단계

스와닉과 틸만의 
음악 발달 단계

감각운동기
(0~만2세)

감각운동기
(0~만2세) 전관습적 단계

(0~만7세)

감각 운동적 
단계(0~만2세) 숙달기

(0~만4세)전조작기
(만2~7세)

전조작기
(만2~7세)

형상 표현 
단계(만2~5세)

구체적조작기
(만7~11세)

구체적조작기
(만7~11세)

관습적 단계
(만7~13세)

도식적 단계(만5~8세) 모방기(만4~9세)

규칙 체계적 
단계(만8~15세) 상상기(만10~15세)

형식적 조작기
(만11세 이후)

형식적 조작기
(만11세 이후)

후관습적 단계
(만13세 이후) 전문적 단계

(만15세 이후)
메타인지기

(만15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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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머만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음악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짐머만의 음악 발달 
단계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은 전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로 음악 감각이 발달하는 핵심적인 시기이
다. 이 시기에는 청각 지각 능력, 선율 지각 능력, 음정 구별 능력의 중요한 발달이 이루어진다(탁유진, 
2021, p. 9). 전조작기에는 집중성의 경향 즉, 특징적 측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특성이 있어 노래하
며 리듬반주를 동시에 하는 활동은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악보 읽기 활동이 가능하며 짧
은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가창 능력이 확장된다고 하였다. 만5~6세에 일정박 유지, 만6~7세에 
청각적 지각 능력의 발달, 만6~8세에 선율 지각 능력 향상, 만6~9세에 음정 구별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승윤희, 정진원, 2021, p. 134; 양소영 외, 2024, p. 122). 구체적 조작기에는 음악의 다양한 
특징을 다룰 수 있고 전조를 구별할 수 있다. 가락에 대한 보전 개념이 형성되며 가창 능력과 악보 읽기 
능력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음악 적성의 기초 능력인 조성감 및 박자감이 확립되고 중창이 가능한 시
기이므로 개념 중심의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음악 선호가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매
체와 다양한 특징의 음악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석문주 외, 2017, p. 53).

가드너는 음악적 지능을 독립적 지능으로 보고 연령에 따른 음악적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초등 
1~2학년은 그의 음악 발달 단계 중 관습적 단계에 해당하는데, 소속 문화권 음악의 관습적 어법을 습
득하고, 장2도, 장3도, 단3도, 완전 4도의 음정이 있는 짧은 가락 패턴을 인지하여 익숙한 짧은 노래와 
간단한 즉흥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만 7~11세에는 소속 문화권의 
음악적 관습 어법에 대해 안정적 도식(schema)이 형성되고 이에 대한 음악적 법칙의 숙달에 관심이 
생겨 문화권의 친숙한 노래를 완벽히 재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음악적 기능을 습득하
고 기능의 숙달도 가능하므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음악적 표현 및 지식,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석문주 외, 2017, p. 54).

하그리브스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 논리･수리적인 인지 과정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 음악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민경훈 외, 2017, p. 125). 그가 
제시한 음악 발달 단계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은 도식적 단계로 청감각의 민감성이 급속도로 발달하
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가락의 특징을 인식하고 기억하여 부를 수 있으며 관습적 음악 어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승윤희, 정진원, 2021, pp. 152-153; 양소영 외, 2024, p. 122). 따라서 초등 
1~2학년은 이러한 발달 특성을 잘 이해하여 음악 감각을 인지적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 감각 활동과 구체적 음악 자료를 활용한 표현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스와닉과 틸만(1986)의 음악 발달 단계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은 모방기에 해당한다. 모방기는 
개성적 모방 단계와 규칙적인 모방 단계로 세분화하는데, 이 시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악을 표현하
는 개성적 모방 단계를 벗어나 음악적 표현에 관심을 두게 되어 타인의 음악적 표현에 관심을 기울여 
타인의 표현을 모방하는 규칙적인 모방 단계로 성장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초등 1~2학년은 관습적인 
표현 속에서 스스로 음악의 강세나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등 음악을 만들어간다.

음악학자들의 주장은 음악적 능력이 연령대별로 다르게 계발되고, 단계적이며 계속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청각적 지각 능력이 발달
하며 음악의 기초 능력 즉, 리듬, 가락, 조성감, 박자감 등이 확립되기 시작한다. 또한 아동이 사는 문
화권의 관습적 음악 어법에 관해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생성된다.



해외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고찰 및 향후 과제

109

한편, 국악 교육학계에서는 아동의 우리 문화의 관습적 음악 어법에 관한 관심 및 이해 능력과 관련
하여 초등 1~2학년 시기에 꼭 배워야 할 아이들의 노래가 있고 이를 지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이
동희, 박지영, 2024, p. 16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 1~2학년은 감각형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조
작형 논리적 사고로 전환되는 시기로 다양한 음악 감각 활동과 표현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서양음악에만 익숙한 귀를 가진 아이들이 국악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음악교육을 
시작하면서 소리(국악)를 받아들이는 음악적 감각을 다시 일깨워주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기련, 2008, p. 8). 

그래서 여러 국악교육학자들은 초등 저학년 시기에 적합한 장르로 전래동요와 민요를 주장하고 있
다. 전래동요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린이의 노래로 아이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 이것은 우리말
의 어법과 함께 우리 음악의 어법을 몸에 익히는 단계의 소산물(김혜정, 2010, p. 59)로 우리 문화의 
관습적 음악 어법을 체득하는 데 중요한 음악 장르이자 감각적이고 흥미로운 표현 활동에 적합한 음악 
교수 자료이다. 전래동요의 음악적 특징을 보면, 노랫말은 우리말의 어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장단
과 가락은 노랫말에 맞게 이루어져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다. 전래동요에 수반된 놀
이는 아이의 몸동작에 맞추어 있어서 다양한 말붙임새와 장단꼴이 만들어지고, 누군가를 이기는 경쟁
을 조장하기보다 화합 지향적 요소를 갖고 유쾌하게 놀게 되어 있다(강혜인, 2007, p. 36). 또한, 전이
가 높은 음악교육을 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염두에 두면, 초기의 음악성 교육은 기층 음악인 민요의 음
악 어법 터득에 집중해야 한다(주태원, 1997, p14). 따라서 전래동요와 민요는 저학년 음악 발달 단계
에 있어서 꼭 가르쳐야 할 음악 요소가 포함된 제재곡이므로 이를 통해 저학년 음악 활동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종합하면, 저학년 음악교육의 의의와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초등 1~2학년은 감각형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조작형 논리적 사고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 이 시기는 음악교육에서도 음악적 감각 및 표현력이 생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초등 1~2

학년의 음악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음악학습과 그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음악학습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초등 1~2학년은 청각적 지각 능력이 발달하므로 동물 흉내를 내며 리듬에 맞춰 걷기와 
같은 리듬, 가락, 장단 등 음악의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 감각 활동과 표현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이 시기의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음악적 경험 및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짧은 길
이의 악곡과 초등 1~2학년에게 친근한 내용 즉, 그들의 직접적인 삶과 관련된 내용인 가
족, 학교, 장난감 등과 같은 것으로 음악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 이 시기에는 우리 문화의 관습적 음악 어법에 관한 관심과 이해 능력이 확립되어야 하는
데, 전래동요와 민요는 우리 문화의 관습적 음악 어법을 체득하는 데 중요한 음악 장르이
자 감각적이고 흥미로운 표현 활동에 적합한 음악 교수 자료이다.

･ 우리 문화의 관습적 음악 어법을 바탕으로 점차 규칙적이며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다양한 
음악 어법으로 표현하여 음악적 선호도 및 능력을 생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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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현황 및 유형 

우리나라의 즐거운 생활과 교육과정은 음악, 미술, 체육의 통합교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
제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최근 통합교과 운영에 따른 쟁점이 대두한바, 초등 저학년 음악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황을 통해 저학년 음악교육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4대륙 
10개국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3개국, 유럽은 영국, 독일, 핀란드 3개국, 북
아메리카는 미국, 캐나다 2개국, 오세아니아는 호주, 뉴질랜드 2개국이다. 분석 방법은 국가별 홈페이
지에 게시된 음악과 관련 교육과정과 함희주 외(2012)의 ‘세계의 학교 음악 교육과정’, 승윤회 외
(2019)의 ‘세계 여러 나라 학교 음악 교육과정’을 활용한 문헌 연구이다.

<표 2> 국가별 음악과 관련 교육과정 홈페이지

국가 홈페이지 주소(검색일: 2024.11.8.)

아시아

일본 https://www.mext.go.jp/a_menu/01_c.htm

싱가포르 https://www.moe.gov.sg/primary/curriculum

대만
https://depart.moe.edu.tw/ED2100/News21.aspx?n=09E8A4EDA021E1E5&
sms=4CE4DCEE47BD6425

유럽

영국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curriculum-in-engla
nd-primary-curriculum

독일
베를린주

https://www.eduserver.de/

핀란드 https://www.oph.fi/en/education-system

북아메리카

미국 https://www.nationalartsstandards.org/content/music-performing-0

캐나다
온타리오주

https://www.edu.gov.on.ca/eng/curriculum/elementary/arts18b09curr.pdf#
page=67

오세아니아
호주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the-arts/music

뉴질랜드 https://nzcurriculum.tki.org.nz/The-New-Zealand-Curriculum/The-arts

1. 해외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현황

가. 저학년 음악 교과목명

10개국의 저학년에 해당하는 초등 1~2년 음악 교과명과 과목명을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면 <표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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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해외 저학년 음악 관련 교과명과 과목명

국가 해당학년(군) 및 단계 교과명 과목명

아시아

일본 1~2 음악 ･
싱가포르 1~2(stage1) 예술군 음악, 미술

대만 1~2(1단계) 생활 교육과정 ･

유럽

영국 1~2(KS 1) 음악 ･
독일

베를린주
1~2(1~4학년군) 음악 ･

핀란드 1~2 예술 음악, 미술, 공예

북아메리카

미국 K1~K2 예술 무용, 미디어아트, 음악, 연극, 미술

캐나다
온타리오주

1~2 예술 무용, 연극, 음악, 미술

오세아니아
호주 F~2 예술 무용, 드라마 미디어아트, 음악, 비주얼아트

뉴질랜드 1~2(2~3) 예술 댄스, 드라마, 음악-소리예술, 시각예술

먼저, 초등 1~2년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초등 1~2년으로 제시하는 나라에는 
일본,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뉴질랜드가 있었다. 그중 뉴질랜드의 1학년은 우리나라의 유치원에 
해당하고, 그 나라의 2~3학년이 우리나라의 1~2학년에 해당한다. 초등 1~2년에 해당하는 단계를 제
시하는 나라에는 싱가포르, 대만, 영국, 미국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stage 1, 대만은 1단계, 영국은 KS 
1 또는 핵심 단계 1, 미국은 K1~K2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독일 베를린 주와 호주는 학년 구분이 있으
나 독일 베를린 주는 1~4학년군, 호주는 F~2학년군 등 교육과정 운영 시 학년군을 적용하고 있었다. 

교과명은 세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음악 교과명으로 제시한 나라는 일본, 영국, 독일 베를린 
주 등 세 나라이고, 예술로 제시한 나라는 싱가포르, 핀란드, 미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호주, 뉴질랜드 
등 여섯 나라이다. 이들은 교과명 내에 하위 과목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라는 하
위 과목으로 음악을 제시하였다. 뉴질랜드의 음악 관련 과목명은 음악-소리예술이다. 대만은 저학년 
음악 관련 교과명이 생활 교육과정인데, 이는 상위 학년에 제시된 교과 중 사회, 예술과 인문, 과학기
술을 통합한 명칭이다. 

나.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방식

교과목명에 따른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해외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방식

교육과정 유형
특징

국가 예술 교육과정 음악 교육과정 통합 교육과정

아시아 일본 × ○ × ･ 개별교과로 음악 편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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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영국, 독일 베를린 주, 핀란드, 미국, 캐나다 온
타리오주, 호주, 뉴질랜드 등 총 9개국이다. 이중 예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 미
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다. 이들은 예술 교육과정 내 음악과 교육과정을 제
시하여 예술이라는 테두리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의 본질에 접근하도록 설
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핀란드는 기초예술교육과정을 제정하여 예술교육을 강조하였으나 
예술기본교육과정에 예술교과별 구체적인 교육 내용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어(승윤희 
외, 2019, p. 251) 사실상 독립적인 음악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에는 대만이 있다. 대만은 통합적인 교과교육을 지향한다. 학교 교
육에서 음악 내용을 포함한 교과명은 초등 1~2학년의 ‘생활 교육과정’과 초등 3~중3학년(9학년)의 
‘예술과 인문’이 있다. ‘예술과 인문’ 교과안에는 시각예술(미술), 청각예술(음악), 그리고 동각예술(무
용, 연극)이 포함된 통합예술 교과로 통합예술 교육과정에 기초하고 있다(함희주 외, 2012, p. 52). 초
등 1~2학년의 ‘생활 교육과정’은 이미 통합된 교과목 3가지를 다시 통합한 교과로 통합교육과정의 성
격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유형
특징

국가 예술 교육과정 음악 교육과정 통합 교육과정

싱가포르 × ○ ×
･ 예술교과군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반음악 

프로그램(GMP)을 독립 운영

대만 × × ○ ･ 통합적인 교과교육 지향

유럽

영국 × ○ × ･ 기초교과로 음악 편성 및 운영

독일
베를린주

× ○ × ･ 필수교과로 음악 편성 및 운영

핀란드 ○ ○ ×
･ 기초예술교육과정이 제정되었으나 필수

교과로 음악 독립 운영

북아메리카

미국 ○ ○ ×

･ 국가핵심예술기준에 맞춰 핵심음악기준 
제시

･ 예술교과목 간 영역, 과정, 주요 기준을 
공유하고, 예술교과별 수행기준은 다르
게 제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 ○ ×

･ 예술 교육과정 내 음악과 교육과정 제시
･ 예술 교과목 간 밀접한 연결성
･ 예술에서의 통합학습 강조
･ 예술의 보편성에 따른 공통 내용과 음

악의 고유성에 따른 특징적인 내용을 
따로 제시

오세아니아

호주 ○ ○ ×
･ 예술 학습 영역의 교과목 교육과정 존재
･ 예술 교과목 간 밀접한 연결성

뉴질랜드 ○ ○ ×
･ 예술영역의 내용 체계에 따라 음악-

소리예술의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와 
성취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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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유형과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학년 음악교육은 크게 음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교과로서 통합 운
영형, 음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예술 교과군으로서 예술 교육과정 내 음악 분리 운영형, 독립 교과로
서 독립 운영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모색
하고자 한다.

가. 통합교과로서 통합 운영형

통합 운영형은 3가지의 통합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다학문적 통합이다. 이는 하
나의 주제를 여러 학문의 관점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으로, 각 학문 즉 교과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두 번째 형태는 간학문적 통합이다. 간학문적 통합은 여러 학문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주제 등을 추
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는 학문 간의 경계가 무너져 교과의 독립성이 
약해지는 특성이 있다. 세 번째 형태는 탈학문적 통합으로 특정 학문을 초월하여 특정 주제나 문제 등
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으로 각 학문의 독립성이 사라져 특정 교과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학습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학년 통합 운영 국가는 우리나라와 대만이 있다. 추가적으로 2024년 현재 우
리나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IB 교육과정이 있다. 

먼저 대만의 교육과정은 다학문적, 간학문적 통합 형태를 띤다. 대만의 통합교과에는 ‘생활 교육과
정’과 ‘예술과 인문’이 있다. 그중 ‘생활 교육과정’은 초등 1~2학년 통합교과로 사회, 예술과 인문, 과
학기술이 통합되어 다학문적, 간학문적 통합의 특징이 보인다. 이 교과에서 음악 관련 내용은 ‘생활 교
육과정’에 통합된 ‘예술과 인문’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함희주 외(2012, p. 52)는 
‘예술과 인문’ 교과를 청각예술(음악), 그리고 동각예술(무용, 연극)이 포함된 통합예술 교과로 설명하
였다. 이 교과도 마찬가지로 시각, 청각, 동각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음악과만의 
특색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목표 영역에 따른 분단 능력 지표에는 예술 영역을 포함하여 
기술함으로써 통합 예술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용 체계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점이 있다. 
내용 요소를 표현 탐색, 기본 개념, 예술과 역사 문화, 예술과 생활로 나누고 교육활동 내용에 시각, 청
각, 동각 예술의 내용을 각각 나누어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표현 탐색 교육활동에는 ‘음악 
표현과 탐색’을 제시하여 신체로 음악 표현하기, 동요 부르기, 노래 부르며 악기 또는 신체로 박자 맞
추기, 간단한 리듬 창작하기(4분음표와 8분음표 포함하는 다양한 리듬 만들기)가 제시되어 있다. 기본 
개념에는 ‘음악 소재와 개념’ 항을 제시하며 다양한 소리를 활용하여 자신의 소리 만들어 표현하기, 선
율의 특징 파악하기(음의 높낮이, 음의 길이, 가락 진행 형태 등을 이해), 악보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호 
이해하기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함희주 외, 2012, pp. 67-68). 이는 통합 운영형에서 1~2학년이 성
취해야 할 내용 제시 방식으로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우리나라와 IB 교육과정은 탈학문적 통합 운영 형태를 띤다. 우리나라 통합
교과 교육과정은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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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의 탈학문적 주제로 제시되어 있다. 음악 교과가 포함된 즐거운 생활도 이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음악 교과만의 특징적인 지식이나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잘 드러나
지 않는다.

IB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초등학교 과정인 PYP는 개념 기반 탐구 중심 교육의 구
현으로 개별교과를 초월한 언어, 사회, 수학, 예술, 과학, 체육･사회성･인성의 6개 교과를 통해 세계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6개의 초학문적 주제 중심 교수･학습을 지원한다(박진, 2023, p. 148).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생의 경험과 삶을 강조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IB는 음악, 댄스, 드라마, 시각예술이 포함된 예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예술 교과에 대한 관점(perspective)이 제시되어 있다. IB는 초학문적 주제에 따라 핵심 개념을 탐
구하도록 단원을 설계하기 때문에, 이에 도움이 되는 교사/학생의 예시 질문을 ‘합주 공연에서 왜 일정
한 박자가 중요한가? 이 악기로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가?’ 등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IB, 2009, pp. 
134-136). 이러한 주제 제시는 탐구 단원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나 음악 교과가 가진 특정적 지식이
나 기능 등을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나. 예술 교과군으로서 예술 교육과정 내 음악 분리 운영형

예술 교과군으로서 예술 교육과정 내 음악 분리 운영형은 예술 교육과정뿐 아니라 한 과목으로서 음
악 또는 음악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저학년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있다. 예술 교육과정 내 음악 분리 운
영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 교육과정, 예술 영역에서 예술의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보편적인 예술교육 관점
에서 음악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유형은 예술과 음악의 관계 속에서 음악교육을 바라보고 있다. 캐
나다 온타리오주는 예술 교육적 관점을 바탕으로 예술에서의 통합학습을 강조하기 위해 댄스, 드라마, 
음악, 시각예술 과목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예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9, p. 13). 미국은 무용, 미디어아트, 음악, 연극, 미술 등 5개 예술 교과목에서 학습
해야 하는 교육 내용을 위한 핵심예술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예술 교과목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4개 영역에 따른 11개의 주요 기준(anchor standards)을 말한다(승윤희 외, 2019, p. 119). 호주는 
무용, 드라마, 미디어아트, 음악, 비주얼 아트 등 5개 분야를 예술 학습 영역으로 구성하고, 유치원 과
정부터 6학년까지 새로운 아이디어 탐색 및 즉흥 표현, 실천적 지식, 연주, 발표, 전시를 통한 예술작
품 공유, 예술작품 반응 및 해석 등 4개의 주제를 제시하였다(승윤희 외, 2019, p. 356).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는 댄스, 드라마, 음악-소리예술, 시각예술 등 4개 분야를 예술 영역으로 제시하고, 맥락 속 
예술 이해, 예술의 실용적 지식 개발, 예술의 아이디어 개발, 예술의 소통 및 해석 등 네 가지 상호 공통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https://nzcurriculum.tki.org.nz/The-New-Zealand-Curriculum/ 
The-arts/Learning-area-structure).

둘째, 이 유형은 예술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음악의 특징을 반영한 목표 및 내용, 성취기준을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음악교육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저학년 음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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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예술-음악 혼합 운영형이라는 점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음악 
과목에 따른 세 개의 전반적 기대수준(overall expectation)을 제시한 후, 1~3학년군 학습 내용 및 
활동, 기초 개념, 학년별 구체적인 기대수준(specific expectation)을 상세히 제시하였다(승윤희 외, 
2019, pp. 203-210). 미국은 창작하기, 연주하기, 반응하기, 연계하기 등 4개 영역별로 학년에 해당
하는 수행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2학년에는 ‘선택한 음악을 분석할 때 그림악보나 기보법을 
사용하여 리듬과 가락 패턴을 독보하고 연주하기’와 같은 음악 활동을 제시하였다(오지향 외, 2024, 
p. 201). 호주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기술에 차이는 있으나 목표, 성취목표 등을 기술하였다. 

셋째, 이 유형에서 눈여겨볼 점은 예술에서의 음악교육을 위해 예술 교과 간의 통합학습을 지향하
면서도 <표 5>와 같이 저학년부터 음악의 기초 개념 및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2009, p.18)와 호주(https://www.australiancurriculum. 
edu.au/f-10-curriculum/the-arts/music/example-of-knowledge-and-skills/)는 음악 요
소, 음악 지식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미국과 뉴질랜드는 성취기준 및 내용에 포함하여 제시하
고 있었다(승윤희 외, 2019, p. 27; 오지향 외, 2024, pp. 199-201). 이는 저학년부터 음악의 고유성
을 반복･심화 학습하여 음악교육의 체계성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여겨진다. 

<표 5>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예술 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 요소

나라 기초 개념 및 요소
캐나다 온타리오주 길이, 음높이, 셈여림과 다른 표현적 요소, 음색, 조직/화성. 형식

미국 박, 음높이, 리듬, 가락, 조성, 박자, 강약, 템포

호주 리듬, 음높이, 셈여림과 표현, 형식과 구조, 음색

뉴질랜드 박, 리듬, 음높이, 빠르기, 셈여림, 음색

다. 독립 교과로서 독립 운영형

독립 교과로서 독립 운영형은 저학년부터 음악 교과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유형이다. 여
기에 해당하는 나라에는 독일 베를린주, 영국, 일본, 핀란드, 싱가포르가 있다. 이 유형은 저학년의 필
수교과이자 기본 교과로 음악 교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저학년을 포함한 모든 학년에서 음악교육의 중
요성 및 음악 교과의 확고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 1~2학년에 해당하는 교과의 편제를 보면, 독
일 베를린주는 음악 교과를 필수교과 중 하나로 주당 2시간씩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기초교과 중 하
나로, 일본은 개별교과 중 하나로 편성하였다. 핀란드는 음악, 미술, 공예 과목을 예술교과군으로, 싱
가포르는 미술, 음악을 예술교육 과목으로 구성하여 표면적으로 예술 교육과정 내 음악 교육과정을 운
영하는 형식을 보이나 과목끼리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 교과 체제로 음악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독립 교과의 위상에 맞게 저학년부터 학년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음악 교과의 성격을 반영한 영역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음악의 본질과 학년에서 배워야 할 핵
심 내용을 영역 및 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주의 경우, 학습 내용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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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 형식과 구성, 종류와 장르, 효과와 기능,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음악’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학습 내용을 학년군별로 단계적, 위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승윤희 외(2019)는 
영역에 따른 학년군별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표 6>은 ‘음악의 기초’에 해당하는 1~4학년군의 
학습 내용이다. 이를 보면, 영역 내 소주제를 제시하고, 소주제별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기초적인 음악 개념에 따른 위계가 아니라 영역에 해당하는 음악 개
념과 음악 활동을 결합하여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표 6> 독일 음악과 교육과정의 1~4학년군에 제시된 ‘음악의 기초’ 영역의 학습 내용 일부

영역 관련 주제 내용

음악의 기초

음 재료와 
인지

･ 음, 소리, 소음, 큰소리와 무음(쉼)을 소재로 한 실험
･ 인지 훈련과 리듬놀이

음의 생성과 
악기

･ 음 생성원으로서의 목소리와 신체
･ 음 발생의 원리
･ 간단한 소리 만들어 보기
･ 악기의 기본 주법

기보
･ 음, 소리, 소음 기보, 간단한 그래픽 악보
･ 음표, 쉼표, 마디
･ 높은음자리표의 기보

영국의 초등 1~2학년에 해당하는 Key stage 1의 학습 내용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감상하
기, 창작하기 등 음악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초등 1~2학년군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으로 구
체적인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과 해당 학년군을 위한 공통 악곡 및 악곡 선정 기준, 가락악기 예시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핀란드에서도 학년군에 따라 음악 교과를 통해서 배
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학습 내용 제시 방식은 학습자들에게 기본 음악 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음악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저학년 학습자는 어릴 때부터 음악 요소 및 음악 활동을 반복･심화하
는 음악 경험을 통해 음악의 본질을 체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음악교육이 다른 예술로의 전이 및 심화 
예술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유형별로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었다.

첫째, 통합교과로서 통합 운영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탐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저학년 학습자에게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음악
적 통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중 간
학문적･탈학문적 통합 운영은 음악 교과의 특성에 따른 지식이나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관련 주제 중심의 단원 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저학년 수준에 맞는 
음악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저학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음악적 능력 함양과 
다음 학년군의 음악 학습 연계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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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예술 교과군 내 음악 분리 운영형은 예술적 통합 속에서 음악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음악이 예술 교과의 한 분야로 통합되었지만, 그 고유한 성격과 학습 내용이 독립적으로 명확히 설정
되어 음악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예술 영역과의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 교과군 내 음악을 분리하여 운영할 시에는 음악의 특성을 살려 지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예술 교과군 내 음악 분리 운영형은 보편적 예술교육을 통한 
다각적 이해 관점을 제시해 준다. 예술 교육과정을 통해 음악을 포함한 예술의 목표와 내용을 보편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은 저학년에게 폭넓은 예술적 소양을 제공하고 음악을 포함한 다각적 예술 활동
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음악 교과 지도 시, 예술적 관점에서 음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처럼 예술 교과 내에서 음악 교
육의 세부적 기준과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 학습을 지원하고, 예술 영역 전반에 걸친 연계된 학
습 경험을 제공하면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음악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과 같이 독립 교과로서 독립 운영형은 음악교육의 심층적 이해와 전통 
계승 강화에 이점이 있다. 독립 교과로 운영되면서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한 음악 학습을 통해 
전통 음악을 이해하고 계승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국악 교육을 통해 일본처
럼 지역 전통 악곡을 포함한 전통 음악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립 운영형은 음악 활
동에 대한 체계적 성취 기준을 제시하므로 저학년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연주, 감상, 창작 활동을 경험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싱가포르와 일본의 경우처럼 학년별 성취기준에 따른 음악적 활동을 제시하
여 저학년부터 음악 요소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음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독립 운영형은 음악적 개념과 창의적 표현을 연계하는 데 이점이 
있다. 독립 운영형은 연주, 감상, 창작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학년 학습자들이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고 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
한 음악 개념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IV. 저학년 음악교육 관점에 따른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고찰

앞장에서는 저학년 음악교육을 통합 운영형, 예술 교육과정 내 음악 분리형, 독립 운영형으로 나누
어 유형화하였다. 그중 예술 교육과정 내 음악 분리형과 독립 운영형은 음악 교과의 성격을 유지한다
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저학년 음악교육의 성격을 다른 교과와 음악과를 통합하
여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과 음악과를 독립 운영체제로 바라보는 분리적 관점으로 나누어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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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본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저학년 음악교육의 통합적 관점은 표면적으로 여러 교과를 통합한 형태를 띠고 실제적으로 주제 중
심으로 교과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또한 통합된 교과가 다음 학년군의 해당 교과와의 연계를 위해 통
합교과에 포함된 각 교과의 특성이 통합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예술통합인 경우에는 이 특징
이 드러나게 예술 교육적 관점에서 활동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 관점에서 2022 개정 즐
거운 생활 고찰은 첫째, 주제 중심으로 교과가 통합되어 있는지, 둘째, 저학년 수준에 맞는 음악을 탐
구할 기회가 반영되어 있는지, 셋째, 음악이 예술의 한 분야이므로 예술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활동이 
제시되는지이다. 

먼저, 주제 중심으로 교과 통합 여부이다. 2022 개정 즐거운 생활과는 지금-여기-우리 삶이라는 주
제를 중심으로 음악, 미술, 체육교과가 통합되어 있다. 더욱이, 영역은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까, 우리
는 어디서 살아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라는 네 가지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정광순(2023a, p. 134)은 학생들이 주제를 통해서 삶을 탐구할 때 할 수 있는 
4가지 기본 질문을 영역으로 개발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도 여러 활동들을 주제 중심
으로 선정 및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주제 중심 통합은 아동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흥미와 
요구를 출발점으로 여러 교과의 내용을 학문 간 경계에 연연해하지 않고 재구성하여 아동 주도로 학습
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김영수, 강충열, 2008, p. 22). 이러한 점에서 주제 중심으로 교과를 통
합한 저학년 음악교육의 통합적 관점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저학년 수준에 맞는 음악을 탐구할 기회가 반영되어 통합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즐거운 생활과에 통합된 음악 부분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2022 개정 즐거운 생
활의 교수･학습 및 평가 중 교수･학습의 방향은 ‘(자) 즐거운 생활과의 교수･학습에서는 특히 누리과
정의 신체운동･건강, 예술경험 등 내용 영역과 초등학교 3학년 이후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교육과
정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다.’라고 제시하였다(교육부, 2022, p. 45). 그러나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과의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등 어느 항목에서도 음악과와 관련된 교육활동의 제시
가 전혀 없으며 음악과 관련된 용어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는 2022 개정 즐거운 생활과 교육과
정이 저학년 때 다루어야 할 기초적인 음악교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저학년 수준에 맞는 음악 
탐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며, 통합적 관점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활동 제시 여부이다.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에서 예술과 관
련된 부분을 추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2022 개정 즐거운 생활과 교육과정의 예술 관련 내용

교육과정 범주 내용

성격 및 
목표

성격
학생은 즐거운 생활과를 통해 신체 활동과 문화 예술 활동을 경험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놀이에 몰입하여 즐긴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공동체와 소통하고 감정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삶을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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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을 보면, 2022 개정 즐거운 생활과는 예술교육을 추구하는 교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는 어디서 살아갈까’ 영역은 예술과의 관련성이 높은 영역이었다. 특히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보면, 
지식･이해에는 ‘우리나라/다른 나라의 문화 예술, 전통문화’가 있고, 과정･기능에는 ‘소통하기, 표현
하기, 상상하기, 전시하기, 공연하기’를 제시하였다. 가치･태도에는 ‘전통의 소중함, 문화예술 향유’가 
있다. 이는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이 학습자에게 예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지도하고 예술 활동을 통
해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결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2 개정 즐거운 생활과는 예술통합 교육
적 관점에서 활동을 제시하는 저학년 음악교육의 통합적 관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범주 내용

목표
첫째, 문화 예술 활동과 신체 활동을 통해 지금을 즐긴다.
셋째, 공동체와 더불어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며 창작하고 표현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영역 범주 내용요소 성취기준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까
과정･기능 소통하기

[2즐01-03] 가족이나 주변 사람
과 소통하며 어울린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까

지식･이해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다른 나라의 문화 예술

[2즐02-01] 내가 참여할 수 있
는 문화 예술을 향유한다.
[2즐02-02] 우리나라의 문화 예
술을 즐긴다.
[2즐02-03] 다른 나라의 문화 
예술을 체험한다.

과정･기능
문화 예술 활동하기

표현하기
상상하기

가치･태도 문화 예술 향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지식･이해 전통문화 [2즐03-03] 전통문화를 새롭게 
표현한다.가치･태도 전통의 소중함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과정･기능
전시하기
공연하기

[2즐04-03] 생각이나 느낌을 살
려 전시나 공연 활동을 한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2즐01-03] 학생들이 소통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배경에 따라 다양한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 예술 활동과 연계할 수 있다.

[2즐02-01] 주변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 등 문화 예술 활동에 공연자나 관람자로 참여하면서 창조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2즐02-03] 여러 나라의 놀이, 노래, 축제 등을 접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2즐03-03]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현재에 맞게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2즐04-03] 여럿이 생각을 모아서 전시나 공연 및 놀이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교수･
학습 및 
평가

교수･
학습

(1) 교수･학습의 방향
 (바) 즐거운 생활과의 교수･학습은 놀이를 중심으로 예술 활동을 통합하여 다룬다.
 (자) 즐거운 생활과의 교수･학습에서는 특히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예술경험 등 내용 영역과 

초등학교 3학년 이후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교육과정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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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저학년 음악교육의 분리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음악 교과의 성격을 유지하느냐이다. 해외 
저학년 음악교육에서 살펴봤듯이, 음악 교과의 성격을 유지하는 방법은 예술과 음악의 관계 속에서 갖
는 예술의 보편성과 함께 음악 교과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음악 교과의 독립성을 인정하
여 독립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저학년 음악교육의 분리적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을 고찰하였다.

첫째, 예술의 보편성 속에서 음악 이해 여부이다. 앞서 <표 7>은 2022 개정 즐거운 생활과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향 항목에서 예술과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예술
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성취기준과 성
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통해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육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성취기준
･ [2즐02-02]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을 즐긴다.
･ [2즐02-03] 다른 나라의 문화 예술을 체험한다.
･ [2즐04-03] 생각이나 느낌을 살려 전시나 공연 활동을 한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2즐02-03] 여러 나라의 놀이, 노래, 축제 등을 접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 [2즐04-03] 여럿이 생각을 모아서 전시나 공연 및 놀이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2즐02-03]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는 문화 예술 체험으로 놀이, 노래, 축제 등을 접하는 
방법을 언급하였다. 또한 [2즐04-03]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는 전시나 공연 및 놀이에 참
여하기를 언급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 예술 중 한 분야에 놀이, 노래, 축제가 있고, 
학습자에게 공연 및 놀이에 참여하며 즐기는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은 예술의 보편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하나 예술에서의 음악의 역할 및 지향점과 같은 음악
의 고유성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예술의 맥락 안에서 학습자의 생활과 관련된 저
학년 음악교육을 이룰 수 있는 운영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음악 교과의 성격 제시 여부이다. 교육과정에서 교과의 정체성은 성격, 목표, 영역,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항목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은 교과의 성격을 
“학생이 놀이를 통해 ‘지금-여기-우리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놀이 경험 중심 교과’이다”라고 교육과
정의 성격 항에 제시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의 모든 항에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음악 교과의 성
격을 제시하는 저학년 음악교육의 분리점 관점에서 볼 때,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은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음악 요소 및 개념과 관련된 내용 제시와 음악 활동 여부이다. 이는 두 번째 관점과 연결선 상
에 놓여 있다.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에는 예술이 아닌 음악 요소 및 개념 제시, 음악 활동을 직접적으
로 찾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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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음악 학습의 위계성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즐거운 생활과의 교육과정에는 음악과와 관
련된 내용 및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습의 위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교수･학습 방향 (자) 항목에서 “…(중략) 초등학교 3학년 이후 체육과, 음
악과, 미술과 교육과정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다.”를 명시했듯이, 저학년 음악교육에서는 상위 학년의 
음악교육과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통합적 관점과 분리적 관점에서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을 고찰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이때, 관점 일치도에서 ○는 일치를, △는 일부만 일치, ×는 일치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림 1] 저학년 음악교육 관점에 따른 2022 개정 즐거운 생활

종합하면,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은 주제 중심의 통합 운영형으로 음악, 미술 등 예술교육에 해당
하는 교과목이 통합되어 있다. 영역,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서는 예술과의 관련성이 있고, 이에 따라 
학습자가 예술적 맥락을 이해하고 지식을 배우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은 예
술 교육과정 내 음악의 역할 및 지향점, 음악 교과의 특성, 음악 요소 및 개념, 음악 활동, 음악 학습의 
위계성 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은 상위 학년의 음악과의 연계를 고려
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외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저학년 음악교육을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2022 개정 즐거운 생활과 교육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더 나은 저학년 음악교육을 위한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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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해외 10개국을 대상으로 저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을 음악 교과명, 음악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방

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저학년 음악교육을 세 가지 운영 형태로 유형화하였다. 첫
째, 통합교과로서 통합 운영형은 여러 개의 교과가 하나의 주제로 통합되어 교과의 특성이 잘 드러나
지 않는 유형으로 대만과 IB 교육과정이 해당한다. 이 유형은 여러 원천 교과가 통합하여 다른 성격의 
통합교과가 만들어져 주제 중심의 통합을 강조하였고, 음악과만의 특색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나 내
용 영역에 음악 탐구 기회와 통합예술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예술 교과군으로서 예술 교육과
정 내 음악 분리 운영형은 예술 교육과정뿐 아니라 한 과목으로서 음악 또는 음악 관련 교육과정이 존
재하고 이를 통해 저학년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에는 캐나다 온타리
오주,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있다. 이 유형은 예술 관련 과목을 묶어 예술 교육과정, 예술 영역에서 
예술의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보편적인 예술교육 관점에서 음악을 이해하도록 하는 동시에 음
악의 특징을 반영한 목표 및 내용, 성취기준을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음악교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예
술-음악 혼합 운영형이다. 이 유형에서 눈여겨볼 점은 예술에서의 음악교육을 위해 예술 교과 간의 통
합학습을 지향하면서도 저학년부터 음악의 기초 개념 및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독립 교
과로서 독립 운영형은 저학년부터 음악 교과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유형이다. 여기에 해당
하는 나라에는 독일 베를린주, 영국, 일본, 핀란드, 싱가포르가 있다. 이 유형은 저학년의 필수교과이
자 기본 교과로 음악 교과를 제시하여 학년을 포함한 모든 학년에서 음악교육의 중요성 및 음악 교과
의 확고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유형은 독립 교과의 위상에 맞게 저학년부터 학년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음악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 유형에 따라 저학년 음악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합적 관점과 분리적 관
점으로 나누어 2022 개정 즐거운 생활과 교육과정을 고찰하였다. 통합적 관점의 세부 항목은 주제 중
심의 교과 통합 여부, 저학년 수준의 음악 탐구 기회 여부, 예술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활동 제시 여부
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은 주제 중심의 통합을 기반으로 음악, 미술 등 예술교
육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통합하여 영역,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서 예술과의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항목 어디에서도 음악 탐구 기회 관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분리적 관점의 세
부 항목은 예술의 보편성 속 음악 이해 여부, 음악 교과의 성격 제시 여부, 음악 관련 요소 및 개념과 음
악 관련 활동 여부, 음악학습의 위계성 여부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은 학습자
가 예술적 맥락을 이해하고 지식을 배우도록 설계되었으나 예술 교육과정 내 음악의 역할 및 지향점, 
음악 교과의 특성, 음악 요소 및 개념, 음악 활동, 음악학습의 위계성 등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2022 개정 즐거운 생활은 상위 학년 음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위의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저학년 음악교육을 위해 통합적 관점과 분리적 관점에 따라 개
선할 점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저학년 음악교육을 통합적 관점에서 운영할 경우, 첫째,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의 구성 항목에 저학년 수준의 음악 탐구 기회를 어떻게 제시할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예술 내용 및 예술통합 활동에서 음악의 특성이 
드러나는 주제와 활동 제시 방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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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음악교육을 분리적 관점에서 운영할 경우, 첫째, 예술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음악의 역할 및 
지향점을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초등 1~2학년은 감각형 자기중심적 사고에
서 조작형 논리적 사고로 전환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져
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둘째, 저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에 대
한 제시가 필요하다. 4차 교육과정부터 저학년 음악교육이 통합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육과정이라는 공
식 문서에 1~2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 학년 음악과
의 연계, 음악 활동의 위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형미 외(2021, p.255)의 연구보고서에는 초
등 1~2학년부터 중학교 1~3학년까지 학년군별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를 연계성 있게 제안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1~2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 및 개념으로 박, 음의 길고 짧음, 말붙임새, 음의 높
고 낮음, 올라가는 가락과 내려가는 가락, 소리의 어울림, 가락의 같고 다름, 셈여림, 빠르고 느림, 여
러 가지 소리(목소리, 주변의 소리, 물체 소리 등)으로 제시하여 향후 저학년 관련 음악 요소 및 개념 연
구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저학년 음악교육은 오랜 기간 학계의 화두였다. 다양한 관점에서 학년 수준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저
학년 음악교육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저학년 음악교육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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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flections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2022 Revised 
‘Pleasant Life’ Curriculum: A Comparative Analysis of 

Early-Grade Music Curriculum in International Contexts

Song, Jeongju 
Teacher, Daegu Suchang Elementary School

Kim, Ahyun 
Teacher, Daejeon Sangdae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music education at the early grad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music curriculum at the lower grades and to 
propose tasks for the normalization of music education at the early grades in the future, 
with consideration of the 2022 revised ‘pleasant life’ curriculum. To this end, the 
perspectives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music educators were examined, 
highlighting the importance and key characteristics of music education in early grades. 
The study further explores the current music curriculum in ten countries across four 
continents. Based on this analysis, early music education wa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integrated within a general subject, incorporated as part of the arts 
curriculum, and treated as an independent subjec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each 
approach were identified and examined in relation to the 2022 revised ‘pleasant life’ 
curriculum, from both integrated and separate perspectives.

Several key tasks for the future were proposed. First,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research on music exploration at the elementary level. Secondly, there is a need for 
suggested topics and activities that highlight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within arts 
integration activities. From a separate subject perspective, clear standards are needed to 
define the role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music within early education. 
Additionally, the presentation of foundational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in early 
school years should be addressed. 

Key Words: international music education curriculum, pleasant life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music education, music education in lower grades, Integrated Curriculum,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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